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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7일 주일말씀인 ‘나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

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

고, 

신약시대에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악평했던 바울에게 주님이 역사하심이 궁금하였습

니다. 

기도하면서,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악평자를 시대 중심자로 세우시며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강 같은 눈물을 흘리며 돌이킨 바울의 마음 또한 

깊이 깨달아져 저도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섭리역사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들 또한 

바울과 같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러한 감동으로 적게 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너희의 신랑 주 예수니라.

사랑의 복음을 외치는 선생의 수고함으로

이 시대 나의 사랑을 받고 가는 

나의 사랑 섭리의 신부들아,

나의 이 말을 들어 보아라.

너희는 시대 나의 사랑의 복음으로 낳은 나의 사랑

들이다.

시대 복음이 없었더라면 

너희도 흑암의 그 사망 면치 못하는 

인생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 나의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시대 사명자 너희의 선생을 통해 

너희는 섭리라는 주관권 안에서 

나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 내가 외치는 시대 복음의 역사를 따르며

나를 믿고 가니 

내가 기쁘고 참으로 행복하구나.

시대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또 내게 사랑 고백하는 신부들아,

사랑한다.

사랑해서 너희에게 말하니 

잘 듣고 그와 같이 행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바울아, 내 사랑함이 무엇이냐.

네 일평생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이 아니더냐.

네 모진 핍박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이 시대도 그러하다.

나와 선생을 모질게도 핍박하고 악평하고 

외면하며 돌아서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바울아, 나에게 돌이킴이 무엇이더냐.

내 사랑이 아니더냐.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 시대 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회심한 자들은

이 시대 바울과 같은 자들이다.

너희는 바울의 눈물을 아느냐.

눈물로도 다 할 수 없는 그의 사랑을 너희는 아느

냐.

강같이 흐르는 그의 눈물을 나도 흘렸으며

그 사랑이 그의 눈물을 강같이 낳은 것이다.

너희는 시대 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때늦은 후엔 내가 없음을 명심하여라.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지혜이니라.

시대 바울과 같은 자들아,

강같이 흐르는 너의 눈물을 내가 아노라.

내가 보노라.

그 사랑의 깊이를 보느니라.

나를 외면하고 나를 핍박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잊지 말아라.

사랑해서 네 곁에 가는 나임을 잊지 말아라.

섭리사는 이 시대 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

선생의 몸이 되어 시대 복음을 외쳐 주어라.

가슴에는 나를 품고 

선생의 육신 되어 외치는

시대 사명자가 되어라.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는지 

왜 이토록 애타게 말하는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

육신 없는 고통은 이제 나뿐만이 아니다.

너희가 선생의 몸이 되어 외칠 날도 이제 얼마 남

지 않았다.

그날까지 가슴에는 나를 품고 시대를 외치는

선생의 몸 된 시대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사도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니라.

시대를 깨닫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나를 증거하고 선생을 증거하며 

시대 재림과 휴거를 외치는 사명자들이여!

내가 너를 사랑함을 깨닫고 

너의 육신이 되어 뛰고 달리는 나임을 명심하여라.

너의 행함이 나를 나타내느니라.

시대에 매인 바 되었어도 선생은 달린다.

세계를 움직이는 자이니라.

네 가슴에도 불을 품고 달려야 한다.

선생은 갈 곳이 많다.

가야 할 곳도 많다.

그러나 네가 육신 되어 살아주지 않는다면 갈 수 

없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불을 받는 자들아,

외쳐라! 뛰어라! 행하여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몸 된 바울아,

사랑이 나와 함께하니 그는 곧 나이니라.

나로 너를 움직이게 하여라.

너희는 시대 사명자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니라.

시대는 외치는 자의 것이다.

이 시대는 누가 외치느냐.

선생이 아니냐.

선생의 외침엔 내가 있다. 내가 외친다.

나의 인생들이여,

나의 외침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사랑이 충만하길 축원하노라.

사랑한다, 나의 신부들, 나의 사랑아!

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니라.


